
3800개 약품 가격 최고 50% 인하
보건복지부 , 선진 7개국 평균 수준으로 … 약가 재평가제도 도입

건강보험 적용 대상의약품의 약 24%인 3800여개 품목의 보험 약값이 11월부터 최고 50%까지 인하될 전망

이다.

보건복지부는 9월11일 건강보험 의약품의 보험등재가격을 3년마다 선진 7개국의 약값을 기준으로 재평가해

다시 등재하는 [약가재평가제]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.

약가 재평가방안에 따르면, 적용대상 의약품은 최초 약값 결정 이후 3년이 지난 의약품으로 2002년에는

1999년 말까지 등재된 의약품 1만4000여품목이 대상이다.

재평가기준은 현행 신약 가격결정 때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태리, 스위스,

일본 등 7개국의 약값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으로 정했다. 조정평균값은 단순평균값의 약 83% 수

준이다.

또 재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만큼 급격한 가격인하로 인한 관련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고 인하율을

현행 약값 대비 50%로 제한했다.

복지부는 약가 재평가로 약 3800여품목의 약값이 인하돼 연간 약 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

로 예상하고 있다.

그동안 보험약값은 한번 등재된 후 등재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적발돼 약값이 인하되는 경우를 제외

하고는 인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값이 내리지 않는 등 약가관리의

허점이 많았다.

복지부는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해당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약가를 인하할 계

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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